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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 모든문학서를잇는고리
- 아리스토텔레스「시학」-

김 종 길 ｜ 고려대 명예교수

‘시학’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시에 관한

학문내지이론을뜻한다. 그러나이말은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다. ‘시학’을영어에서는‘포에틱스poetics’

라고하는데이것은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를 밝히지

않고도 여기서처럼 책의 제목으로 쓰일 때‘시

학’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가리킨다.

그러나후세에발견되어오늘날우리에게전

해져 내려온「시학」은 그 원본의 전부가 아니

다. 즉 그것은첫째권만이전해지고둘째권은

유실되었다는추정이있을만큼불완전한텍스트

인 것이다. 게다가 현존하는「시학」텍스트조차

도원래지금의것과똑같은체제는아니었으리

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즉 원문의 저자

인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것이든 그의 제자들

의것이든첨가되거나삽입된주석내지설명이

지금은 본문에 편입되어 있다는 추정이 지배적

이다. 

이것은「시학」의 원문 즉 희랍어 텍스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된

「시학」판본들도 번역자들의 원문 해석에 따른

차이점들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지금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시학」판본들 사

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점

은언어를달리하는경우들에국한된것이아니

라 같은 언어로 된 서로 다른 판본들 사이에서

도 그러하다. 우리말로 된 판본들도 그 동안

3,4종있었던것으로생각되나그것들사이에서

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

하면그것들은서로다른역자들에의한판본들

이요, 그 역자들은 서로 다른 외국어 판본들을

번역하고참조했을것이기때문이다.

「시학」의 기본적인 성격

필자가가지고있는「시학」의우리말판본은

고려대철학과교수였던고손명현(孫明鉉)선생

이 번역한 역자 증정본이다. 꽤 상세한 주석까

지를 포함하여 본문은 약 120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번역에 사용된 원전은 42페이지에 불과한

그판본이이루어진근 2년동안필자는역자의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 판

본은 역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바이워터

Bywater가 교정(校訂)한 희랍어 원전인「de

arte poetica」(1955)를 영·독·불·일역본들을

참조하면서번역한것으로국내에서출간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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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판본으로서는 가장 본격적이요 권위있는 것

이라할수있을것이다. 

「시학」은 원전이나 판본 뿐만 아니라 저술

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그

러나 여기서는「시학」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하기로 한다. 그 가운

데서도첫번째로밝혀둘것이이경우의‘시’,

즉 희랍어로‘포이에시스poiesis’라는 말은 요

즘 우리가 시라고 부르는 좁은 뜻의 시가 아니

라 문학 전반을 가리켰다는 사실이다. 희랍에

서도 우리가 요즘 시라고 부르는 서정시가 있

었고 그 밖에 서사시와 극시가 있었다. 서사시

와 극시는 지금의 소설과 희곡에 해당되니 결

국 당시의 시는 오늘날의 문학 전반에 해당되

는셈이다. 

둘째로 언급해 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 즉 문학을 미메시스mimesis, 즉 모방예술

의 한 장르로 봤다는 사실이다. 문학을 그렇게

보는 것은 그만이 아니라 플라톤을 포함한 고

대희랍사람모두의견해였다. 「시학」의첫부

분(제 1장에서 제 3장까지)은 시의 분류의 세

가지기준으로서의모방의매재(媒材), 대상및

양식에 관해 논한 다음 시의 기원으로서의 원

시적인두가지본능, 즉인간의모방하는본능

과 모방된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본능을 들고

있다(제 4장). 이 두 가지본능중의둘째것이

예술작품이 표현하려는 것을 재인식하는 데 기

인하는 기쁨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본능의 한

종류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다. 그리

고 셋째로 들어둘 것은 희랍어에서‘시인

poietes’이라는 말은 원래‘만드는 사람’을 뜻

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시poiesis’

도‘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요‘시학poietike’

도‘만드는 기술’이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만

드는 기술’, 즉 제작기술에는 건축과 조선(造

船)과 같은 생활에 쓸모가 있는 기술과 예술이

포함되는데 시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에 속한

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예술은 희랍에서

는 모방 기술이었는데 거기에는 색채와 형태를

매재로 하는 조형예술(미술)과 음성을 매재로

하는시, 기악(器樂) 및 무용이포함되지만「시

학」은 이중에서 후자만을 다룬 좁은 뜻에 있어

서의‘제작기술’이다.

「시학」이 쓰여진 계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은 어떤 계

기에서 쓰여진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도 논란

은 없지 않으나 여기서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

스가 그의 스승인 플라톤의 문학부정론에 대한

문학을옹호한것이라는관점을따르기로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은 그의‘이상국가’로

부터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크게두가지이유에서였다. 즉 첫째시는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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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 생각한‘실재(實在)’인‘이데아’의 모방인

사물을 모방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이중으로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리나 지식으로서 열등

하고, 둘째로는그것이사람의이성을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는 상충되는 감정을 조장함

으로써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플라톤이 문학을 배척한 것은 그가 문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희랍의

교육에서 문학이 철학보다도 더 중요시된 데

대한 철학자로서의 반론이었던 것이다. 기실

플라톤은 젊었을 때 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

으며 시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인 대화편들로 미루어 보아 문학적인

상상이나 묘사에도 능했던 철학자이다. 그러했

던 플라톤이 문학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의 논

리적 근거는 앞에서 본 그의 관념적인 실재관

과 이성편중사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견해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즉 그는 플라톤과는 다른 실

재관을 가졌고 감정을 도외시한 이성편중에도

동조하지않은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재라고 생각한 것은

‘이데아’가 아니라‘자연’이었다. 그러나 그것

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이 아니

라 질서정연한 원리가 구현되는 과정 내지 활

동으로서의 자연이다. 예를 들어 여기 한 말의

벼씨가 있다고 하자. 이 벼씨는 수분, 일광 등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탐스러운 이삭을 드리우게 된다. 이것

이 그 벼씨 속의 숨은 가능성, 즉 원리가 구현

되어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요 활동인

것이다.

비극은 시, 즉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

이러한 뜻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비극’(현

존하는「시학」의 주내용은 비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극은 시, 즉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가 되고 있다)의 플롯트(사건들의 조직 내

지 배열)의 전개 자체가 자연에 있어서 원리가

구현되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극을 자연

자체의모방으로생각하였다. 그러므로그는플

라톤과는달리문학을지식내지진리로서열등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본 것이

다. 우리는 그것을 그가「시학」제 9장을 다음

과같이시작한데서알수있다. 

이상말한바로부터또명백한것은, 시인의임

무는 실재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즉 개연성과 필연

성의법칙에따라가능적인것을말하는점에있다

는 사실이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1자(역

사가 -필자주)는 실제로 일어난 것을 말하고 타자

(시인-필자주)는 일어날 지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시는보편적인것을말하는경

향이많고역사는개별적인것을말하기때문이다. 

(손명현역「시학」62-3편, 앞으로이책에서인

용할때는면수만표시함) 

문학이 사람의 감정을 조장하여 도덕적으로

유해하다는플라톤의논점과는반대로아리스토

텔레스는 오히려 그것에는 사람의 감정을 정화

하고 조절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 문학의 긍정적인 작용이 유명한 카타르

시스katharsis라는 작용이다. ‘카타르시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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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시학」제 6장에보이는비극의정의가운

데서 쓰인 말인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행동을모방하는것이요, 쾌적한장식을한

언어를 사용하고 각종의 장식은 각각 작품의 상이

한제부분에삽입된다. 그리고비극은희곡적형식

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애련과

공포를 통하여 이러한 감정의‘카타르시스’를행한

다.(53면)

여기 보이는‘애련’과‘공포’가사람들이비

극을보면서느끼는감정이요그다음에보이는

“이러한감정”은사람들이원래가지고있는그

러한감정들이다. 그러므로비극을보면서느끼

는 감정이 보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

한 감정들에게 미치는 작용이 카타르시스인데

현존하는「시학」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이 없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하나의

저술인「정치학」에서 광란적인 음악이 사람에

미치는 효과를 이야기한 대목에 그 말이 약간

설명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시

학」에서보라는말이보일뿐이다. 

따라서카타르시스에대한자세한설명은지

금 전해지지 않은 또 한권의「시학」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정치학」에 있어서의

언급으로 미루어 그리고 그간의 학설들의 귀결

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가

의학에서말하는유사요법homeopathy 내지정

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소산반응abreaction과 비

슷한작용이라는것이지금정설이되다시피되

어 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사

설(瀉泄)을 뜻하는의학용어였는데사설이란창

자를 씻어내는 것으로 옛날 우리나라에서 불편

할 때 피마자 기름을 마시고 설사를 하게 함으

로써 낫게 하던 것과 같은 치료법을 말한다.

‘유사요법’이란 옛날에 우리가‘이열치열(以熱

治熱)’, 즉“열은열로다스린다”는투의요법이

요, ‘소산반응’도 이와 비슷한 정신요법이다.

즉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킨 원인이 된 충격과

비슷한충격을줌으로써그증세를치료하는것

이소산반응의원리를이용한요법인것이다. 

그러고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함

축적으로 시사한 것처럼 감정은 되도록 억제하

거나고갈시키는것이좋다고생각한것이아니

라그것을정화하여적절하게조절하는것이좋

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는 그의 스승보다도 더 현실주의적

이면서또한합리적이었다. 그뿐만아니라그의

실재관또한그의스승의그것보다더실질적이

요 역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

을 대표하는 비극의 플롯트의 전개과정이 아리

스토텔레스가 실재로 생각한 자연의 원리의 실

현존하는「시학」은비록짧고불완전한소책자에불과하지만그것은서양고대의가장중요한비

평저술일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비평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는문학의일반적인원리를도출해내는실증적방법으로「시학」을저술했다. 문자 그대로그것은

학문으로서의문학이론이며저자의방대한지식체계의한고리를이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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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정, 즉 생성(生成)의 과정과 어떻게 닮은

것일까?

「시학」제 6장에는앞에서인용된비극의정

의에뒤이어비극의여섯가지구성요소들이열

거되고 있는데 플롯트, 성격, 조사(措辭), 사

상, 장경(場景) 및 노래가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 6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합(즉

플롯트)이다. 무릇 비극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

이아니라인간의행동과생활과행복과불행을

모방하는 것이다.”(54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보인다. 

그리고플롯트를구성할때의유의점들을논

한제 7장의첫머리에서도플롯트가“비극의최

초, 최중의 요소”(58면)임이 강조되어 있다. 이

와같이 중요한 플롯트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

다고「시학」제8장은 말하고 호메로스homeros

가 그의 두 편의 서사시 작품들에서 그 통일성

을 잘 성취했음을 지적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

하고있다. 

그러므로다른모방기술에있어서도한모방은

한 개의 사물의 모방인 것과 같이, 시에 있어서도

‘스토오리’는 행동의 모방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

체적 행동을 모방해야 하고, 그 여러 사건의 부분

은 그 중 하나를 전치(轉置)하거나 제거하면 전체

가 지리멸렬이 되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있거나없거나간에현저한차이를재래(齋

來)하지 않는 것은 전체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

다. (62면)

이 인용문은‘행동의통일’에대한아리스토

텔레스의설명이지만이와같이통일성이있는,

다시말하면잘짜여진플롯트는생물체와도같

은유기적성질을띠는것이다. 이 점이서사시

와비극의첫번째공통점을논한「시학」제 23

장에다음과같이언급되어있다.

그(서사시-필자주) ‘스토오리’의 구성은 비극

에 있어서와 같이 극적이어야 한다. 즉‘스토오리’

는하나의전체적이고완결적인행위, 시초와중간

과 종말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취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품은 전일(全一)한 생

물과도 같을 것이며, 그에 고유한 쾌락을 산출할

것이다.(128면)

형식이란 자연의 원리가 실현되고 비극의 플롯트가

전개되는 방식

우리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관이

실질적이요 역동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자연이라는 실재가 그 자체 생명을 가진 유기

체와 같은 것임을 뜻하는 말이었다. 자연에 있

어서의 원리의 실현과정이 곧 생성의 과정인

것도 그것이 생명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용한 비극과 서사시의 플롯

트의 구성 내지 전개에 관한 규정에 그것이 생

성의 과정으로서의 자연과 흡사한 자연의 모방

으로볼만한충분한근거가있는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인

‘형식form’과‘질료metter’의 상호작용의 관

점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성과정이나 플롯트의

전개과정은 다같이“형식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자체를 드러내면 구체적인 것이 지

속적이요 질서정연한 원리에 따라 작용함으로

써 형식과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W.J.Bate

ed. Criticism : the Major Texts, p.1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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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J.베이트 교수는 말을 이어 다음과 같

이이경우의‘형식’을부연설명하고있다.

그러니 시는 비록 플라톤이 공격한 것처럼 구

체적인 자연을 모방하지만 구체적인 것만을 모방

하는것은아니다. 사실그것의관심의초점-그것

이 일종의 사본이나 부본을 제공하려고 하는 과

정-은 구체적인 것을 형성하고, 인도하고, 발전시

켜 통일된 의미와 완결성을 획득하게 하는 말은

넓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예술에 있어서의 단

순한 기교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어떤

것이 만약 궁극적인 완성에로 나아갈 수 있는 경

우에취할방향에해당한다.(같은면)

다시말하면형식이란자연의원리가실현되

고 비극의 플롯트가 전개되는 방식이다. 앞의

인용문에서의그것이어떤것이완성을향해나

아가는방향에해당된다는말은바로이점을말

한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이나 비극의 전개과정은 각각

그 완성의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완성의 단계를 희랍철학에서는 엔텔레키아

entelekia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적인 뜻은

‘목적의 상태안에’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연이나 비극이나 각각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목적이며그목표점을향해진행되는방향

내지 방식이 곧 형식인 것이다. 비극에 있어서

의형식은또한비극의효용의방식인카타르시

스와도관련됨을베이트교수는또한다음과같

이지적한다. 

게다가 그것(비극 속에서 일어난 것들의 의미-필자

주)은 뚜렷한 윤관으로 환원되고 변질되어-정화되고 고

양되어-시적 언어라는 매재를 통해 창조된 조화로운 형

식이된다. 따라서관객의정서는밖으로끌려나와자기

앞의‘모방물’과하나가되고그리고는이끌려서특정한

드라마의 조화로운 전개와 작용의 한 부분이 된다… 그

것(지적인깨달음-필자주)은그것들(우리의감정들-필자

주)로부터주관적이요자기중심적인요소를씻어낸것이

다. (19면)

그러고보면카타르시스를통한비극의효용

은단순히유사용법이나소산반응의유추(類推)

가 암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극의 전개방식의

형식미를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서의 도야

내지의식의확대까지를포함하는셈이다. 여기

서처럼 한정된 지면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내용을두루소개할수는없기때문에

필자는그것의기본적이고핵심적인사항들만을

언급하거나거론하였다. 

현존하는「시학」은비록짧고불완전한소책

자에불과하지만그것은서양고대의가장중요

한비평저술일뿐만아니라아마세계비평사에

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일 것이다. 아리스토

텔레스는 마치 생물학자가 생물표본을 다루듯

그 당시의 희랍의 문학작품들을 분석하여 귀납

적으로 문학의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실

증적 방법으로「시학」을 저술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학문으로서의문학이론이며저자의방대

한지식체계의한고리를이루고있다.

김 종 길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주요저서 : 「20세기 영시선」「진실과 언어」「시에 대하여」등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예술원 회원


